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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에세이는 ‘한국형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전제로서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가 한국형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저자는 우선 ‘한국형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 경영학계에서 필요한 한국형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는 (1) 우리 기업과 사회가 당면한 소비자 관련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2) 한국 소비자들 특유의 의사결정 행동을 과학적 원칙에 입각하여 학문적 엄밀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화된 연구, (3) 국내 학계뿐만 아니라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한국형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 소비자들 특유의 의사결정 행동이 어떤 것이며, 그 근저에 깔려있는 심리적 기제를 밝혀내기 위한 비교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자는 『경영학연구』와 Korea Business Review에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게재된 소비자 의사결정 관련 논문들 중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외국의 소비자들을 직접 비교했거나, 향후 외국의 소비자들과 비교할 경우 흥미로운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저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유한 의사결정 행동을 체계적으로 포착해 낼 수 있는 개념적 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는 한국형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초록
          
        

        
          This essa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the Korean style consumer decision research. The author argues that cross-cultural research involving Korean consumers and non-Korean consumers needs to be conducted as a foundation for the Korean style consumer decision research. The author explored the meanings and necessity of the Korean style consumer decision research. As a result, the author came up with the conclusion that such research (1) needs to be able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confronted by Korean firms and society, (2) should be able to explain and predict Korean consumers’characteristic decision behaviors without sacrificing theoretical as well as empirical rigor, (3) should be able to obtain worldwide recognition. For such research to be feasible, it seems necessary to conduct preliminary cross-cultural studies that clar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sumers’ decision behaviors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m. With these things in mind, the author reviewed consumer decision making articles published either in Korean Management Review or in Korea Business Review during the period of 2011-2017. The articles either directly compares Korean consumers with non-Korean consumers or deals with issues that are likely to be interesting topics for cross-cultural comparisons. The author also examines conceptual frameworks that can systematically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sumers’decision behaviors. Based on these reviews and discussions, the author proposed a desirable research direction for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style consumer decis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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